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한 23번째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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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죽음의 행렬을 끝내야 한다!




2009년 쌍용차에서 자행된 것은 ‘살인’이다. 해고와 ‘절망퇴직’으로 거리에 나앉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가족과 일상이 파괴되고 목숨마저 위협받는 절망 속에 내던져졌다. 정권과 자본은 절망을 거부하는 이들마저도 잔인한 폭력 진압으로 ‘살해’해왔다.

그렇게 스물 두 분이 돌아가셨다. 숨쉬기조차 힘든 현실에 고통 받던 희생자들은 우울증으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끔찍한 죽음의 행렬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말해주는 것은 쌍용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이다.
8일 새벽 4시, 또다시 희생자가 발생했다. 퇴직 이후 지병인 당뇨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순히 병마로 인한 죽음이 아니다. 당뇨로 고통 받던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것은 누구인가?

‘희망퇴직’을 강요당한 그는 퇴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당뇨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해고로 인한 절망까지 겪어야 했던 그는 결국 증세가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결국 그의 죽음도 ‘사회적 타살’이다. 그에게 절망을 강요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권리마저 박탈한 정권과 자본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이다. 죽음의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

그러나 장본인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마힌드라 사장은 복직을 합의했던 노조와의 약속은 아랑곳 없이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현 정권은 물론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인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전태일’을 운운하며 살아 있는 전태일은 외면하는 위선과 파렴치함 때문에 오늘도 노동자들은 고통 받고 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스물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죽음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돌아가신 스물 세분 이외에도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모두 절망과 고통으로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죽음의 행렬을 멈추려면 지금 당장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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